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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관계: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및 성차*

신 현 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우울증의 주요 설명 변인인 스트레스, 자존감, 역기능적태도 간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 성차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초등 5, 6학년 아동 465명(남 236, 여 229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질문지,

역기능적태도척도, 자존감척도 및 아동우울척도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및 Mplus를 이용한 경로계수 유의

도 분석과 성별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남녀 모두 스트레스,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이 우울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역기능적태도와 스트레스 간 상관, 역

기능적태도, 긍정적 자존감 및 우울 간 상관이 더 컸다. 부가적으로 성별 t검증 결과,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울과 부정적 자존감 점수가 더 높았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

적태도와 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 모형이 역기능적태도의 조절 및 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 모형보다 더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이 비슷하게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스트레

스 -> 역기능적태도 -> 부정적 자존감 -> 우울, 스트레스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 등이 유의

했지만, 성차도 있었다. 즉, 여아의 경우에만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

로가 유의하였다.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우울하고 인지적 특성과 우울 간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나, 그 원인

과 차별적인 개입의 필요성,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 우울,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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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의 우울증은 학습 곤란이나 또래 관

계에서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증상들을 동반

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성인기 우울증의 시초가 된다(신현균, 2009;

Horowirz & Garber, 2006). 우울증상은 청소년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지만 우울증의 취약성

은 이미 아동기에 형성된다(Jacobs, Reinecke,

Collan, & Kane, 2008). 따라서 아동기 우울증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기와 성인

기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근거가 된다. 최

근 국내의 아동, 청소년 우울증 관련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 86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우울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부모양육태도 순

으로 우울과 큰 관련성을 보였다. 자존감과

우울 간 상관은 -.58,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 상관은 .47로 중간 크기 이상의 상관을 보

였다(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그러나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7개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중,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내에서 초등학

생 우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최근 아동 우울증 연구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지 특성 변인은 포함되

지 않아 국내 연구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에게 있어 스트레스와 우울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외상적 사건 같은 심한 스트

레스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소한 스트레스

가 누적되는 것도 우울증의 위험성을 증가시

킨다. 즉,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심각한 사고

또는 가족의 질병, 빈곤, 가정 폭력 또는 부모

와의 갈등이나 이혼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인

생활사건 뿐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 즉

친구의 거부나 다툼 등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를 비롯해 성적 부담감, 부모와의 갈등, 선생

님의 비난, 외모 불만, 등도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Eley & Stevenson, 2000; Grant et al., 2006).

대부분의 한국 아동들은 발달단계상 자연스

럽게 겪는 스트레스 외에 과도한 성취와 경

쟁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정동

화, 2003). 또한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관심과 기대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

며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내 초등학교의 학업 스

트레스나 친구 스트레스 등이 우울성향과 유

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일관성 있게 보

고되었다(김선미 등, 2012; 심희옥, 1997).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는 성과 연령에 따

라 달라진다.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패널자

료를 사용해 초등 4학년부터 중 2학년까지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추세를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경험과

우울점수가 더 증가하였고, 남아보다 여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박미현, 박경

자, 김현경, 2012). 또한 초 1부터 중 2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유형별

연구 결과, 전 연령에서 부모와 학업 스트레

스가 다른 스트레스보다 더 컸으며, 부모, 가

정, 친구, 학업, 환경 등 전반적인 일상적 스

트레스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고

학년부터 상승하여 중학생에게서 가장 심했

다. 우울 수준은 아동초기, 중기 및 후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학교 시기에

크게 상승하였다(이영옥, 이정숙, 2011). 이처

럼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상승하기 시작하

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라는 점을 고

려한다면 이 시기에 우울 예방과 조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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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울을 설명하는 변

인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부정적인 생활사

건 자체에 의해 우울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어린 아동들이 스트레스 대처방략

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인지 특성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Johnson & Mcmurrich,

2006). 또한 스트레스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

적인 인지 특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어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생

활사건이 우울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

보다 개인의 취약성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

하며, 이는 개인적 취약성의 조절효과를 고

려해야 함을 시사한다(D'Alessandro & Burton,

2006; Grant et al., 2006).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인지 특성에서 개인차를 어느정도 보이

지만 공고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 특성의 매개 또는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일관적이다.

Grant 등(2006)이 스트레스 사건과 아동, 청소

년의 정신병리(심리증상, 심리장애) 간 관계

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조절변인과 매개변인

을 조사한 약 500편의 논문을 개관한 결과,

인지 특성에 대한 31개의 연구 중 83%에서

부적응적 신념, 비관주의, 귀인양식 등의 조

절효과가 지지되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의

경우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울에 대한 인지

적 취약성-스트레스 모형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Abela & Skitch, 2007; Hankin⁎& Abela,

2010). 이와 반대로 인지적 취약성은 아동기

에 형성되고 청소년기 동안 안정성을 띄게

되므로 중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까지는

인지적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

서 조절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Turner & Cole, 1994). 따라서 11세 이상 청소

년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보다 부정적 설명

양식(인지특성)이 더 중요한 예언변인인 반면

(D'Alessandro & Burton, 2006), 더 어린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을 겪을 때 이를 내면화

하여 인지적 취약성이 형성되고, 인지적 특성

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경우 인지변인이 우울의 매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초

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스트레스 사건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

부정적 인지 삼제, 그리고 우울증적 귀인양식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아동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지

편향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

되었다(Bruce et al., 2006). 국내에서도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지변인

(인지오류, 낮은 자기유능감)과 소극적 대처

가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을 부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태희, 홍상황, 2004).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새롭게 연구되고 있

는 인지 특성 중 하나가 역기능적태도다. 역

기능적태도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지침으로 가

지고 있는 과도하게 경직되고 부적절한 규

칙들을 의미한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역기능적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절대주의적이고 당위적이며 융통

성이 없는 경직된 신념을 지니고 있다. 성취

와 유능감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 타인

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이상주의

적이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특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며, 결과적으로 좌절과 실패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594 -

초래하는 역기능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자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실수나 실패에 대해

자기비난하는 경향과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염려가 심해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고 과

장함으로써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우울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Spence &

Reinecke, 2003: 김태희, 신현균, 2011에서 재인

용). 역기능적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초등 4-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6개월 간격의

단기 종단연구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인

지적 취약성(역기능적태도)과 우울을 유발하

고, 인지적 취약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시기의 인지적 취약

성과 우울 수준은 이후의 우울을 예측하였다

(이정아, 정현희, 2012). 이러한 선행 연구 결

과들을 종합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역

기능적태도가 조절보다는 매개변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만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 우울의 핵심 변인으로 오래동안 연구

되어온 자존감은 아동, 청소년의 우울 성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초등학교 고

학년생의 경우 우울 성향과 자존감이 -.50 이

상의 역상관을 보인다(김정미, 2010a; 심희옥,

1997; MacPhee & Andrews, 2006). 몇몇 연구들

에서는 자존감이 우울증을 설명하는데 있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는 조절변인이라는 결

과를 보였지만(Abela & Payne, 2004), 전반적으

로 조절효과가 미미하여 유의하다 하더라도

설명력이 매우 작았다(Moksnes, Moljord, Espnes,

& Byrne, 2010). 국내 초등 6학년, 중,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

개 및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국내외

중고생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김

정미, 2010a, 2010b; Tram & Cole, 2000). 개관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자존감

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매개변인으로 밝혀졌

다(Grant et al., 2006).

성에 따라서도 우울의 기제가 상이할 가능

성이 시사된다. Grant 등(2006)이 아동, 청소년

의 우울 관련 변인들에서 성차에 대한 100여

개의 연구를 개관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연구

에서 성차가 유의하였다.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에 반응해 내재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고, 남아는 외현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다. 청소년기에 여아가 남아에 비해 2-3

배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임상 표본 모두에서 나타난다(이희연, 하은혜,

2008;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Zahn-

Waxler, Shirtcliff, & Marceau, 2008). 부적응적

인지 특성에서도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서 완벽주의와 우울 수준이 더 높고 자존감

은 더 낮았다(김정미, 2010a). 또한 중고생의

자존감과 완벽주의가 학교 스트레스와 우울

간을 매개하는데, 여학생은 부분 매개, 남학

생은 완전매개한다는 결과(김정미, 2010b)가

있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낮은 긍정적 자기개

념이, 여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인지특성(귀인)

이 1년 뒤의 우울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

(Mackrell, Johnson, Dozois, & Hayden, 2013)도

있어, 향후 차별화된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성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아동 우울

증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더해, 역기

능적태도와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조

사하고자 하였다. 성인 우울증의 이해와 치료

에서 증거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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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인지행동적 접근법이 아동에게도 적

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아동기 우울증의 인

지변인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

고 있어, 부정적 자동적 사고, 귀인양식, 등

개별적 변인들의 역할을 규명한 것이 대부분

이다. 특히 아동 우울증의 인지적 특성 중 역

기능적태도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

어 우울증을 일으키는 매개변인으로 간주되거

나,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

하는 조절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어 우울증의

인지적 접근에서 핵심적인 변인이고, 외국에

서는 다수의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D'Alessandro &

Burton, 2006; Grant et al., 2006).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에

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가정

하고 성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청소년

시기에 스트레스와 인지특성의 상호작용이 우

울을 유발한다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들(Abela

& Skitch, 2007; D'Alessandro & Burton, 2006;

Grant et al., 2006; Hankin & Abela, 2010)을 고

려하여 대안모형으로 조절효과 모형을 설정하

여 비교하였다. 학업 부담 등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한국 아동들의 경우

당장 스트레스를 줄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

안할 때, 주요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의 역할

을 규명하는 것은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완벽주의가 학교

스트레스와 우울 간을 매개한다는 연구(김정

미, 2010b)는 있지만 초등학생의 우울을 설명

하는데 있어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을 포함

한 포괄적 모형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

다. 또한 최근 자존감을 긍정적, 부정적 자존

감의 2요인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지

만 이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자존

감은 주로 단일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최

근 자존감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Rosenberg

척도의 요인 구조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긍

정적 자기 이미지와 부정적 자기 이미지의 2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

다(Hyland, Boduszek, Dhingra, Shevlin, & Egan,

2014; Supple & Plunkett, 2011). 남녀 모두에게

서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시

간적으로도 안정된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도 2요인이 규명되었고, 초등학생과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한 4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

이전 시점의 부정적 자존감이 이후 시점의 우

울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긍정적 자존감의

우울에 대한 예측력은 크지 않아 우울을 설명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역할

이 상이할 수 있다(정은진, 최희철, 2013; 최희

철,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와 우울

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우울증을

설명하는 인지 모형의 관점에서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 우울증

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

되어온 스트레스, 자존감, 역기능적태도의 역

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존감의 경우 긍정

적, 부정적 자존감의 역할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두 요인으로 분리하였고 역

기능적태도의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가정하였

다. 완벽주의를 포함해 역기능적태도를 가진

경우 자신을 쉽게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됨으

로써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로를 가정한 근거로 한국 대학생에

게서 완벽주의와 심리적 스트레스 간에 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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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부적응적 대처가 매개한다는 연구(Park,

Heppner, & Lee, 2010)와 포르투갈 여자 청소년

의 경우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를 자존감이

부분매개한다는 연구(Bento, Pereira, Marques,

Saraiva, & Macedo, 2013) 등을 들 수 있다. 따

라서 두 매개변인들을 포함하는 통합적 모형

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역기능적태도와 자존

감이 영향을 받고, 역기능적태도가 자존감을

낮추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로를 가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연구모형으로 스트

레스 사건과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

와 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정하는 경로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본 모형의 상대적인 적

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대안모형은 역

기능적태도의 조절 및 자존감의 부분매개경로

를 가정한 모형이다(그림 2). 본 연구의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스트레

스, 역기능적태도,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간에는 상호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

이다.

가설 1-1. 상관의 정도가 성에 따라 다를 것

이다. 즉,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

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우울 간 상관이

더 클 것이다.

가설 2.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

존감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순차적으

로 부분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역기능적태도는 스트레스와 긍정

적, 부정적 자존감 및 우울 간 관계를 부분매

개할 것이다.

가설 2-2.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은 스트레

스와 우울 간 관계를 부분매개 할 것이다.

그림 2. 대안모형: 아동 우울증에 대한 조절 및 부분매개모형

그림 1. 연구모형: 아동 우울증에 대한 부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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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긍정적 자존감보다 부정적 자존감

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설 3. 매개효과의 정도는 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3-1.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역기능

적태도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설 3-2.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 스트레

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긍정적 자존감의 매개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 470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5

명의 자료를 제외한 465명(남 236, 여 229명; 5

학년 208명, 6학년 25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라 11-12

세의 아동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정교화

된 추론을 하기 시작하며, 아동의 역기능적태

도가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아동기 우울증의 발생 기제

를 연구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D'Alessandro

& Burton, 2006)).

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시 시간, 방법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여,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합하였다.

설문 조사 전에 연구 참여에 거부하거나 도중

에 중단할 권리가 있고, 설문 자료는 통계 처

리되어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

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본 조사에 참여하

였고, 조사가 끝난 직후 1시간 동안 스트레스

감소 및 우울예방 교육을 받았다.

도구

역기능적태도척도

아동의 역기능적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D'Alessandro와 Burton(2006)이 개발하고 타당

화한 아동 역기능적태도척도(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DAS-C)의 한국판 척

도(신현균, 2011)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 6

점 척도이며 개인기준적 완벽주의(요인 1)와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요인 2)의 2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는 성취와

유능감에 대한 높은 기대, 타인들로부터 인정

받고 싶은 욕구 등을 측정하며, 문항 예로 ‘나

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유능해야 한다.’가 있

다. 자기비판적 완벽주의는 실수나 실패에 대

해 자기비난하는 경향, 타인으로부터의 비난

에 대한 염려 등을 측정하며, 문항 예로 ‘만약

내가 멍청한 말을 한번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보라는 것을 뜻한다.’가 있다. 한국판 척도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계수는 .89이고, 7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였다. 본 연

구 표본에서 α 계수는 .93이었다.

자존감척도

Rosenberg(1965)의 전반적 자존감(global self-

esteem) 척도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이영호,

1993). 이 척도는 자아 존중의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 등 총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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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상에 평정한다.

긍정적 자존감의 문항 예로 ‘나는 내가 다

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부정적 자존감의 문항 예로 ‘나는 가

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가 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계수는

.7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표본에서 긍정적

자존감의 α 계수는 .86, 부정적 자존감은 .65

였다.

스트레스 질문지

스트레스 질문지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사용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질문지

중 일부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부모 및 학업 스트레스, 친구 스트

레스, 외모 및 물질 스트레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강유진, 2008). 이 척도는 각

영역별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

하며, 문항 예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

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약간 받는다,

상당히 받는다, 많이 받는다, 아주 많이 받는

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계수

는 .92였다. 본 연구 표본에서 α 계수는 .86이

었다.

아동우울척도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한국판 소아우울척

도(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ovacs(1983)가 개발한 척도로

Beck의 우울 척도를 8 - 13세 아동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자신의 기분 상태 및

우울 증상들을 자기 보고 형식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3점 척도로 0 ~ 2점으로 평정된

다. 문항 예는 ‘나는 [가끔 슬프다, 자주 슬

프다, 항상 슬프다].’ 조수철과 이영식(1990)

의 연구에서 초등 4, 5, 6학년생 288명을 대

상으로 구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반분

신뢰도는 .71,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계수는

.88이었다. 본 연구 표본에서 α 계수는 .81이

었다.

분석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고 부가적으로 성차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각 변인별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한 Mplus를 이용하여 경로계수 유의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상대적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다중집단 분석으로 X² 차이검증과 경로

계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500회)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사용

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Muthén &

Muthén, 1998-2012).

결 과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과 우울 점수

간 상관

상관분석 결과, 남아에게서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자존감 간 상관을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긍정적, 부정

적 자존감 및 우울 점수들 간 상호상관이 유

의하여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상관계수의 성

별 차이를 보면, 스트레스와 역기능적태도, 역

기능적태도와 긍정적 자존감, 긍정적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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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정적 자존감, 역기능적태도와 우울 간

상관의 성차 검증을 위한 Z값이 각각 4.07,

-3.00, -3.00, 2.78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

다. 또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존감, 긍정적

자존감과 우울 간 상관의 성차 검증을 위한 Z

값이 각각 2.14, -2.14로 p < .05 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따라서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특히 역

기능적 태도와 다른 심리적 특성 및 우울 간

상관이 더 컸다. 반면, 스트레스와 우울, 스트

레스와 긍정적 자존감, 역기능적태도와 부정

적 자존감,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간 상관에

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아보

다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

적 자존감, 우울 간 상관이 더 클 것이라는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가적인 분석으로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 및 우울 점수에서 성별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t검증한 결과, 남아보다 여아가 부정

적 자존감과 우울 점수가 더 높았다, t (463)

= -2.22, p < .05, t (463) = -2.30, p < .05. 스

트레스, 역기능적태도, 및 긍정적 자존감에서

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

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모형인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Mplus

를 사용해 각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모

형과 대안모형에서 사용된 예측변인의 수가

달라 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직접 비교할 수

없어 각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분석함으로써

비교하였다. 매개모형의 직접, 간접경로계수들

은 표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직접경로계

수의 경우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경로들은 부트스트랩 95% 신뢰

구간(500회)에서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감

-> 우울의 경로를 포함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

라서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었

지만, 긍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순차적으로 부

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 가설 2-1과 2-2는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긍정자존감 부정자존감 우울

스트레스 .61*** -.44*** .55*** .58***

역기능적태도 .32***a -.38*** .50*** .53***

긍정자존감 -.34*** -.12 -.51*** -.69***

부정자존감 .40*** .38*** -.27*** .62***

우울 .56*** .32*** -.57*** .52***

***p < .001.
a 대각선 아래는 남학생, 위는 여학생의 상관계수

표 1. 성별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 및 우울 점수 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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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0.98*** 0.09 0.49b

스트레스 -> 긍정자존 -0.14*** 0.02 -0.36

스트레스 -> 부정자존 0.1*** 0.01 0.35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0.04*** 0.01 0.28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0.02 0.01 -0.08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5** 0.01 0.12

스트레스 -> 우울 0.18*** 0.03 0.23

긍정자존 -> 우울 -0.81*** 0.07 -0.41

부정자존 -> 우울 0.69*** 0.12 0.25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4(0.02, 0.07)**a 0.01 0.06

스트레스 -> 긍정자존 -> 우울 0.11(0.08, 0.15)*** 0.02 0.14

스트레스 -> 부정자존 -> 우울 0.07(0.04, 0.11)*** 0.02 0.09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1(0, 0.03) 0.01 0.02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3(0.02, 0.04)*** 0.01 0.03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1(0, 0.03) 0.01 0.04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3(0.02, 0.04)*** 0.01 0.07

**p < .01, ***p < .001.
a 간접경로계수(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
b 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는 비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와 동일하여 생략하였음.

표 2. 매개모형의 직접, 간접경로계수

그림 3. 아동 우울증에 대한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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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스트레스 -> 긍정자존 -0.14*** 0.02 -0.36b

스트레스 -> 부정자존 0.1*** 0.01 0.35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0.04*** 0.01 0.28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0.02 0.01 -0.08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5** 0.01 0.12

스트레스 -> 우울 0.18*** 0.03 0.23

긍정자존 -> 우울 -0.81*** 0.07 -0.41

부정자존 -> 우울 0.69*** 0.12 0.25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0 0.00 0.05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0 0.00 0.03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우울 0 0.00 -0.00

스트레스 -> 긍정자존 -> 우울 0.11(0.08, 0.15)***a 0.02 0.14

스트레스 -> 부정자존 -> 우울 0.07(0.04, 0.11)*** 0.02 0.09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1(0, 0.03) 0.01 0.04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3(0.02, 0.04)*** 0.01 0.07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 0) 0.02 -0.02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 0) 0.01 0.01

**p < .01, ***p < .001.
a 간접경로계수(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
b 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는 비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와 동일하여 생략하였음.

표 3. 조절 및 매개모형의 직접, 간접경로계수

그림 4. 아동 우울증에 대한 조절 및 매개모형의 경로계수(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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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긍정적 자존감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스

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직접 매개하였고,

역기능적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긍정적, 부

정적 자존감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역기능적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자

존감만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여 긍정적 자존

감보다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

이라는 가설 2-3이 지지되었다.

대안모형인 조절 및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500회)

에서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확

인되었으나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상호작

용의 자존감과 우울에 대한 조절효과는 직접,

간접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절

및 매개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에서 성차

본 연구모형인 매개모형이 성별에 따라 다

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집단의 비표준

화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

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자유모형)을 비교하는

성별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일성 제

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에 제시하였

다.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의 적합

도 지수들 중 TLI > .95, CFI > .90으로 양호

했지만 RMSEA가 0.8을 넘어 만족할 만하지

않은 값을 보였다. 또한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상한계값이 .10 이하일 때 양호한

부합도로 볼 수 있지만 본 모형은 .10을 넘

어 부합도가 좋지 않았다(문수백, 2009; Hu

& Bentler, 1999). 동일성 제약모형과 자유모형

(X²과 df가 각각 0인 완전적합모형)의 X² 차이

값은 자유모형의 X² 값이 0이므로 동일성 제

약모형의 X² 값과 같다. 따라서 X²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어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가 다르도록 허

용한 모형이 더 나은 모형으로 보인다.

성별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각 변인 간 성별 직접,

간접경로계수는 표 5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직접경로계수에서 성차를 보면, 여아의 경우

모든 직접경로계수가 유의한 반면, 남아의 경

우 역기능적태도의 긍정적 자존감과 우울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

트스트랩 95% 신뢰구간(500회)을 사용해 구한

간접경로계수를 보면, 여아의 경우 스트레스

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간의 간접경로계수가 모두 유

의미해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반면,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우울의

경로,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 그리고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역기능적태도의 매개효과

X² df p TLI CFI RMSEA LO 90 HI 90

25.053 9 .003 0.955 0.980 0.088 0.048 0.129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LO 90 =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하한계값; HI 90 =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상한계값

표 4. 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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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남 여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0.64*** 0.13 0.32b 1.24*** 0.11 0.61

스트레스 -> 긍정자존 -0.14*** 0.03 -0.33 -0.12*** 0.24 -0.34

스트레스 -> 부정자존 0.09*** 0.02 0.31 0.11*** 0.02 0.40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0.04*** 0.01 0.28 0.04*** 0.01 0.25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0.00 0.01 -0.01 -0.03* 0.01 -0.17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3 0.02 0.08 0.06** 0.02 0.15

스트레스 -> 우울 0.21*** 0.04 0.29 0.14** 0.05 0.17

긍정자존 -> 우울 -0.66*** 0.08 -0.39 -0.99*** 0.12 -0.44

부정자존 -> 우울 0.67*** 0.15 0.27 0.65*** 0.19 0.22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2(0, 0.04)a 0.01 0.03 0.07(0.02, 0.13)** 0.03 0.09

스트레스 -> 긍정자존 -> 우울 0.09(0.05, 0.14)*** 0.02 0.13 0.12(0.07, 0.19)*** 0.03 0.15

스트레스 -> 부정자존 -> 우울 0.06(0.03, 0.11)** 0.02 0.08 0.07(0.03, 0.14)** 0.03 0.09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0(-0.01, 0.01) 0.01 0.00 0.04(0, 0.07)* 0.02 0.05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2(0.01, 0.04)* 0.01 0.02 0.03(0.01, 0.06)* 0.01 0.03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0(-0.01, 0.02) 0.01 0.00 0.03(0, 0.06)* 0.01 0.08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3(0.01, 0.05)** 0.01 0.08 0.02(0.01, 0.04)* 0.01 0.06

*p < .05, **p < .01, ***p < .001.
a 간접경로계수(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
b 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는 비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와 동일하여 생략하였음.

표 5. 성별 매개모형의 직접, 간접경로계수

그림 5. 아동 우울증에 대한 부분매개모형의 성별경로계수(경로계수는 표준

화계수임/ 괄호 밖은 남아, 괄호 안은 여아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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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적 자존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

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이

라는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남녀 모

두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긍정적 자존

감의 매개효과가 비슷하게 유의하게 나타나

남아가 긍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

이라는 가설 3-2는 지지되지 않았다. 결과적으

로 매개효과의 정도가 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

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부가적 분석으로 대안모형인 매개 및 조절

모형이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집단의 비표준화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자유모형)을 비교하는 성별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경로

계수가 다르지 않았다. 즉, 대안모형에서의 성

차는 검증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 우울증의 주요 설명 변인들

간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과 성차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즉,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고자 하였고, 자존감을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으로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

적태도와 자존감의 부분매개모형이 역기능적

태도의 조절 및 자존감의 매개효과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우울, 스트레스 -> 긍정적

자존감 -> 우울, 스트레스 -> 부정적 자존감

-> 우울,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부

정적 자존감 -> 우울, 역기능적태도 -> 부정

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여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대부분 확인되었다. 그

러나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 -> 우

울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긍정적 자존감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스

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직접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기능적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역할이 다

르게 나타났다. 즉, 역기능적태도는 우울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특히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역기능적태도가 부

정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기상과 관

련해서도 부정적 측면을 악화시키는데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데 비해, 긍정적 자존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간접(매개)효과가 유의하기는 했

지만 특히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의 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

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자존감 중에서도 긍정

적 자존감이 낮은 경우 우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시사되었는데, 이는 부정적 자존감

이 우울의 취약성 요인으로 더 중요하다는 결

과(정은진, 최희철, 2013; 최희철, 2011)와는 일

관되지 않지만 청소년 이전 시기의 아동은 스

트레스로 인해 긍정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이 역기능적 태도로 인해 부정적 자존감이 커

지는 것 못지 않게 우울과 관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적 자기상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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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뿐 아니라 긍정적 자기상을 키우는 개입이

우울 예방과 치료에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

러나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을 분리한 연구들

이 매우 부족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대안모형인 조절 및 매개모형의 경우, 스트

레스와 역기능적태도 상호작용의 자존감과 우

울에 대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조절모

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에게서 인지변인들의 매개효

과 또는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적이지만, 초기 청소년기까지는 인지적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기보다는 스트레스 사건을 겪을 때

이를 내면화하여 인지적 취약성이 형성되고,

인지적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

서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다(이정아, 정현희, 2012; Turner & Cole,

1994).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부

정적인 인지편향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자주 겪는 아동은

자신을 책망하는 경향이나 우울증적 귀인양식

을 갖게 되고, 자기, 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

한 견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ruce

et al., 2006). 9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부정적 사건이 자기 지각을 변화시

키고, 자기 지각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자기 지각의 조절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Tram & Cole, 2000).

둘째, 매개효과의 성차에 대한 분석 결과,

경로계수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 모든 직접경로계수가 유의한 반

면, 남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긍정적 자존

감과 우울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남녀 모두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이 비슷하게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자존감의 두 요인에 영향 주는 변인들에서는

성차가 있었다. 즉, 간접효과에서 남녀 모두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부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가 유의미하였지만, 여아의 경

우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

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간의 간접경로계

수가 모두 유의미한 반면, 남아의 경우 부정

적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데 비해 역기

능적태도의 매개효과는 부정적 자존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아

의 경우, 역기능적태도가 긍정적 자존감까지

낮추는 데 비해, 남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해 역기능적태도가 유발되는 정

도가 더 심할 뿐 아니라, 역기능적태도가 부

정적 자존감을 높이면서 긍정적 자존감은 낮

추어 우울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

해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이 여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런 결과는 남아는 스트레스 정도에 의해, 여

아는 역기능적태도의 매개에 의해 우울이 영

향 받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심리적 변인들과 우울 간 상관이

여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우울을 설명

하는데 심리적인 특성이 여아에게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와

역기능적태도 간 상관이 남아의 경우 .32인데

비해 여아는 .61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을 고려할 때, 여아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

적 인지특성을 더 많이 갖게 됨을 시사한다.

11–17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특히 여아의 경우 심각한 부당처우 등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 관계에서 자기 비

난이 매개하였다(McGee, Wolfe, & Ols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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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

정적 인지 양상을 더 많이 보이고 이로 인해

내재화문제를 갖게 되는 경로를 시사하는 것

으로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아들은

남아보다 부정적 추론과 반추 등의 인지적 취

약성을 더 많이 갖고 있어 부정적 생활 사건

경험의 양에서 성차가 없다 할지라도 우울증

에 대한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에서의 성차로

인해 부정적 사건을 겪을 때 여아들이 더 우

울해지기 쉽다. 즉, 여아들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을 때 반추를 더 많이 하고 이는 결

과적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

(Gladstone, Kaslow, Seeley, & Lewinsohn, 1997;

McGee et al., 2001에서 재인용). 자신의 지각

된 부정적 특징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찾

는 경향이 1년 뒤에 청소년 여아들의 우울

증상을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orelli

& Prinstein, 2006: Zahn-Waxler et al., 2008에서

재인용).

이처럼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우울하고 스트

레스로 인해 인지적 취약성을 더 쉽게 갖게

되는 등의 성차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로 여

아들은 부정적 사건을 정서적 기억과 연관되

어 있는 인지적 망에 더 상세하게 부호화하는

데, 이는 성 사회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부모들은 정서적인 사건에 대해 아들보다

는 딸과 더 상세하게 의논한다는 연구가 있다

(Hankin & Abramson, 2001). 또한 발달적 모형

(성 강화 가설)에 의하면 여성역할의 고정관념

은 의존적, 관계 지향적, 수동적, 자기희생적

인 행동을 촉발시키고, 이는 우울증의 위험도

를 높인다. 여아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

상적인 여성 역할을 더 수용하면서 덜 주장적

이고, 의견 억제 및 낮은 자기 가치감을 갖게

된다(Hill & Lynch, 1983: Zahn-Waxler et al.,

2008에서 재인용). 이런 관점에 대한 후속모형

들로는 사춘기에 성 사회화와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 증가로 인해 여아에게서 친밀감 욕구

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을 겪으

면 우울증에 더 취약해진다는 주장(Cyranowski

et el., 2000)과 여아들이 초기 사춘기 이전에도

우울증의 위험 요인들을 더 갖기 쉽고, 초기

사춘기에 역경에 직면할 때 우울증이 발생한

다는 주장이 있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Zahn-Waxler et al., 2008에서 재인용).

부가적으로 집단 비교를 실시한 결과, 스트

레스, 역기능적태도, 긍정적 자존감에서는 성

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울과 부정적 자존

감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청

소년 초기에 여아가 남아보다 우울증 비율

이 더 높고(이희연, 하은혜, 2008; 하은혜 등,

2003; Zahn-Waxler et al., 2008) 자존감은 더 낮

다(김정미, 2010a)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관

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에도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역기능적태도의 정도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

았지만, 경로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여아가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은 특히 여아의 경우 치료적 개입

에서 인지적 취약성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울증의 취약성이 형성

되는 초등학교 시기에 초점을 두고 아동 우울

증의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기 위해 주요 변인

들의 관계를 조사하고 성차에 대해서도 연구

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관된 결과들을 보

이지 않았던 역기능적태도의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역기능적태도가 우울

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정적 자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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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으로써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를 규명하였다. 특히 역기능적태도가 긍

정적 자존감이나 우울에 영향 주는 경로에서

의 성차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

다. 또한 자존감을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

공했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경우, 긍정

적, 부정적 자존감이 비슷하게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자존감의 연관성이 우

울을 설명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 시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우울 예방과 치

료에 있어서 부정적 인지의 교정 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의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개의 심리치료가 여아에게 더 효과적

이라고 알려져 있듯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스

트레스로 인한 취약성을 여아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성에 따라 차별적 개

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김태희, 신현균, 2011;

Mackrell et al., 2013).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역기

능적태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

부 종단연구 결과들은 초등학생에게서도 조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예로, 2년

종단 연구 결과,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11-14

세 아동이 스트레스 사건을 겪을 때 우울증상

이 심각해지고, 새로운 우울증이 시작되었다

(Hankin⁎& Abela, 2010). 또한 11-13세 아동을

대상으로 2년간 종단 연구한 결과, 처음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년 뒤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인지적 취약성이 더 커졌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인지적 취약성과 부정적 생활

사건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아의 우울 수

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설명되었다(Abela &

Hankin, 2008).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역기능적태도의 조절효과에 대해 향후 종

단 연구를 통해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태도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연령에 따라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와 개인기준적 완벽주의 요인의 역할

이 다를 수 있어(McWhinnie, Abela, Knauper, &

Zhang, 2009) 추후 연구에서는 요인별 연구가

요구된다. 두 요인 간 상관이 3학년의 경우

.38인데 비해 7학년의 경우 .68로 상당히 커졌

다는 연구 결과(McWhinnie et al., 2009)를 보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면서 개인기준적 완

벽주의의 부정적 속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 즉, 자의식과 자기비판이 증가하는 초기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기준이 높은 것이 심리

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연합될 수 있다(Garber,

Wiess, & Shanley, 1993). 자기비판적 완벽주의

가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보다 우울에 더 큰 영

향을 줄 수 있으며, 연령과 성에 따라 두 요

인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요인별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 간 관계에서

성차를 규명하였지만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우울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

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와 우울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학

업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였다(민

하영, 2009). 그러나 여기서도 성차가 나타나

는데, 특히 여아의 경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큰 영향을 준다(Rudolph & Hammen,

1999: Mackrell et al., 2013에서 재인용). 여아들

은 남아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

험하고, 이는 여아에게서만 우울증을 예언하

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Borelli & Prinstein,

2006: Zahn-Waxler et al., 2008에서 재인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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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한국의 여아들은 외모 관련 스트레스

를 많이 호소한다(신현균, 200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로 스트레스 유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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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Elementary-School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elementary-school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 A total of

465 elementary-school students(236 male and 229 female) completed a stress questionnaire,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global self-esteem scale, and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al analysis, path analysis, and multiple group analysis using Mplus.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correlation of stress,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with depression in both

genders. However, in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those between positive, negative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higher in girls than in boys. T-test showed that girls were more depressed

and had higher negative self-esteem than boys. The results from path analysis showed 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model was more fitted than the moder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model. The path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to

depression were the strongest. The path of stress -> dysfunctional attitudes -> negative self-esteem ->

depression and that of stress -> positive self-esteem -> depression were significant in both genders, however,

gender difference was also observed. That is, the path of stress -> dysfunctional attitudes -> positive

self-esteem -> depression was significant only in gir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rls are more depressed

and have stronger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than boys. Finally, the causes of

these gender differences, need for differential intervention according to gender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ren's depression,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s, self-esteem,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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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균(표준편차) t

스트레스
남(N=236) 13.67(8.63)

-1.15
여(N=229) 14.65(9.86)

역기능적 태도
남(N=236) 51.20(17.38)

-1.17
여(N=229) 53.23(19.84)

긍정자존감
남(N=236) 14.42(3.71)

-1.22
여(N=229) 14.01(3.55)

부정자존감
남(N=236) 9.34(2.47)

-2.22*

여(N=229) 9.88(2.74)

우울
남(N=236) 12.57(6.21)

-2.30*

여(N=229) 14.10(8.01)

*p < .05.

<부록 1> 성별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 및 우울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및 t값


